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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정 소 영 김 종 남
‡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본 연구는 SNS 과다이용자들의 중독경향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대학생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SNS 중독경향성의 개념을 밝히고,

중독경향성의 구성요인을 현저성, 내성, 기분전환, 재발, 금단, 갈등,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8개로 규명하였다. 이후 7개 요인을 바탕으로 52개 문항을 개발 한 다음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6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31개 문항으로 구성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대상은 남녀대학생 331명(연령: 17-29세) 이었고 문항분석, 신

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 4개 요인의 구조를 가진 24문항을 구성했다. 4개 요인은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 몰입 및 내성, 부정 정서의 회피,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이며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92였다. 개발된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척도, 외로움척도, 우울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를 확

인하였다. 개발된 척도는 성별 및 이용시간, 이용빈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외로움과

우울은 SNS 중독경향성을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논의

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SNS 중독, 척도 개발, 타당화 연구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

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종남, (139-77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

리학과, Tel: 02-970-5569, E-mail: kimjn@sw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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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

원, 2012b)에서 73,063명을 대상으로 한 SNS 이용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인터넷 사용자 중 67.1%

가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20대(90.2%)가 가장

압도적인 이용량을 보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a)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SNS

이용자가 60.3%였고, 일평균 이용시간은 같은 해

1월보다 19.9분이 늘어난 66분으로 나타났다. 대인

간 상호작용이 주 기능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는 단문 메

시지(트위터, 미투데이)및 프로필 기반형 서비스

(페이스북)등이 있는데 이러한 이용자는 매년 크

게 늘고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또한 스

마트폰이 통신수단 이상의 기능을 갖게 되면서

SNS의 이용은 더욱 보편화 되었다.

SNS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Boyd와 Ellison은 '1)특정 시스템 내에 자신의 신

상 정보를 공개 또는 준-공개적으로 구축하게 하

고, 2) 그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의

목록을 제시해 주며 3) 다른 이용자들이 맺고 있

는 연계망의 리스트와 시스템 내의 다른 사람이

맺고 있는 연계망의 리스트를 둘러볼 수 있게 해

주는 웹-기반 서비스'라고 하였다. 한국정보화진

흥원(2012)에서는 SNS의 정의를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폭넓은 인적 네트워

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라고 하였

다. 기존의 카페나 블로그에서 트위터, 페이스북으

로 확장된 형태를 가진 SNS는 이용자의 사생활

공유와 신속한 정보전달이라는 개방형 미디어의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SNS의 장점과 함께 과다사용으로 인한 피로감과

정신건강침해의 우려(한국일보, 2011; 미디어다음,

2012; 아시아투데이, 2012)가 대두되고 있다.

SNS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구체적 결과는 페이

스북을 2004년에 처음 만든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데, 페이스북 과다이용으로 일상생활이 불

가능하고(Karaiskos, Tzavellas, Balta, &

Paparrigopoulos, 2010), 학업성적하락 및 기업 생

산성 감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보고되

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a에서 재인용). 이에

SNS의 부정적 결과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학문

적 연구가 진행되었고, SNS의 과다사용을 '소셜

네트워크 중독'(Kuss & Griffiths, 2011). 혹은 '페

이스북 중독 장애(Facebook Addiction Disorder)'

(Karaiskos et al., 2010)라고 지칭하여 심리적 변

인과의 관계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독 경향성'(오윤경, 2012; 조성현, 서경현,

2013) 혹은 '페이스북 중독'(서거, 2013)으로 정의

해 연구 되었으나 SNS 중독연구는 최근에 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중독이란 명칭의 개념 및 정의

가 확립되지 않았고 일관된 진단 준거가 마련되

지 못했다(Kuss & Griffiths,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의 과다사용을 중독으로

보려는 관점은 인터넷 중독의 이론적 배경과 연관

되어 있다. 인터넷 중독의 초기 연구자인

Young(1999)은 인터넷 중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컴퓨터중독(게임), 정보과부하(웹서핑), 충동적 인

터넷 이용(온라인도박 및 쇼핑), 사이버섹스 중독

(포르노그라피 혹은 온라인 성 중독), 사이버-관계

중독(온라인 관계에대한 중독)이 있다고 구분하였

다. 이와 같은 인터넷 중독의 분류를 우리나라에서

는 하지현과 전미유(2012)의 연구에서 웹서핑형,

관계집착형, 게임형, 정보수집형, 사이버섹스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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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Young (1998)의

사이버-관계중독은 온라인 관계에 과도하게 몰입

함으로 온라인 우정이 실제 생활에서의 친구와 가

족을 대치하게 되는 것이고, 하지현과 전미유

(2012)가 분류한 관계집착형은, 개인 홈페이지, 인

터넷 동호회 등을 운영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를 사용하는 데 과도하게 시간을 쏟아 붓는 것이

라고 설명하였다. SNS가 온라인상에서 상호관계

를 특징으로 구현된 커뮤니티임을 고려할 때 SNS

의 과다사용은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인 관계중독

혹은 관계집착형으로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또 다

른 견해로서, 이상호(2013)가 SNS중독을 사이버

중독의 일종 및 '관계집착형 SNS 중독'으로 정의

한 것과, Karaiskos(2010)등이 SNS 중독을 인터넷

중독 장애의 스펙트럼으로 분류한 것이다.

SNS 중독에 대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SNS 중독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중요하며, 추후 SNS 관련 연구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앞서 기존 연구의 중독 정의를

살펴보면, '특정 대상에 지나치게 몰두함으로써

그 대상으로부터 만족감과 편안함을 찾게 되는

의존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의존의 강도가

높아지는 내성, 그리고 그 대상과 접촉하지 않으

면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현상을 경험하게 되

는 금단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라고 하였다(권준

모, 2001; 라민오, 2001; Davis, 2001). 한국정보화

진흥원(2011c)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사용

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것'이라 정의 했고,

강희양과 박창호(2012)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

독의 정의를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으로 인하여

생기는 초조 불안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라

고 하였다. SNS는 인터넷과 기능적으로 구별되나

SNS 중독은 인터넷 중독의 스펙트럼으로서 구성

개념이 중첩되며, SNS를 지나치게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우공선,

2011). 이에 기존의 중독 개념 및 인터넷 중독, 스

마트폰 중독 정의에 근거하여 SNS 중독의 조작

적 정의를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몰입

하여 금단 및 내성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에 지장

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독이라는 개

념 및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중독과

의미는 중첩되나 용어를 '중독경향성'이라 명명하

여 사용하고자 한다.

SNS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praggins(2009)는 SNS의 문제적 사용이 자존감,

행복, 삶의 만족감소와 관련이 있었고, Wilson,

Fornasier와 White(2010)는 성격특질과 관련지어

높은 외향성과 낮은 성실성을 지닌 사용자들이

SNS 중독경향성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중국 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Wan(2009)은 외로움이

SNS 중독과 정적상관이 있었고, 터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oc과 Gulyagci(2013)는 우울

및 불안이 페이스북 중독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

다. 오윤경(2012)은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사람

은 외로움과 우울이 높고 대인관계에서의 만족감

은 낮다고 하였고, 유현숙(2013)은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불안과 외롭지 않기

위한 동기 등을 확인했다. 특히 우울과 외로움은

SNS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

로 발표되고 있다(최은진, 염우성 외, 2012;

Moreno, 2011; Spraggins, 2009). 불안과의 관련성

은 좀 더 세분화 되었는데, 사회적 불안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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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의 예측 변수였고(이선자, 2013), 의사소통 불

안과는 부적상관이 있었다(Watson, 2007; Zhang,

Tang, & Leunig, 2011). 그 밖의 관련 변인으로

는 자아정체성의 부정적 영향(서거, 2013), 무력감

및 규범상실감이 예측변인 이었고(조성현, 서경현,

2013), 자아정체감 및 소속감을 확인하고자 이용

하는 사람이 SNS 중독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었

다(Pelling & White, 2009).

SNS 중독에 관한 국내연구는 점진적으로 이루

지고 있는데, 최근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SNS

중독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신뢰성 문제

가 제한점으로 언급되어 왔다(김기모, 2013; 서

거,2013; 오윤경, 2012; 이인숙, 조주연, 2012). 척

도의 신뢰성 문제는 연구결과에 제한을 주기 때

문에(이인숙 외, 2012),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몇몇 SNS 중독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었다. 척도개

발 연구는 신뢰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

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

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SNS 중독 측정도구와 제한점

기존의 SNS 중독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인

터넷 중독 척도를 수정․보완 했거나(고아라,

2012; 오윤경, 2012; 이인숙, 조주연, 2012; Dhaha,

2013; Elphinston & Noller, 2011; Wan, 2009;

Wu, Cheung, Ku, & Hung, 2013), 중독경향성 척

도(Pelling & White, 2009; Wilson et al., 2010)

및 인터넷 강박 이용척도(우공선, 2011)를 수정하

여 사용했다. 이에 노르웨이에서는 2012년 ‘베르겐

페이스북 중독 척도(Bergan Facebook Addiction

Scale: 이하 BFAS)'(Andreassen, Torsheim,

Brunborg, & Pallesen, 2012)를 SNS 중독척도로

처음 개발 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형 SNS 중독

지수(Korean SNS Addiction Index: 이하

KSAI)'(이상호, 2013)와 'SNS 중독 경향성 척도'

(조성현, 서경현, 2013)가 개발되었다.

각 척도의 특징 및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BFAS'는 대학생 423명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실

시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실시하였으며, 최초 개

발문항 18개에서 요소별 문항-전체 간 상관이 가

장 높은 한 문항씩을 선정해 최종 6문항이 구성

되었다. 6개 요인은 현저성, 내성, 기분전환, 재발,

금단, 갈등이다.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 수렴타

당도 및 변별 타당도, 신뢰도 분석으로 척도가 타

당함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계수는 .82였다.

BFAS는 국외척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면 문화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다. 서거

(2013)의 연구에서도 BFAS가 한국형 중독척도로

타당화 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BFAS는

최초 18문항에서 문항-전체 상관이 높은 것만을

채택하여 최종 6개 문항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채

택되지 않은 문항들이 국내 정서와 부합하는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 'KSAI'는 페이스북 이용자 500명을 대

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고, 4가지 요인(시간

적 내성, 생활 장애, 중단 시도 실패, 금단 불안)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

석을 통해 신뢰도 및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러나 페이스북 이용자만 표집 했기에 대상을 포괄

적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페이스북은 가장 대

중적인 SNS이지만 급변하는 흐름 속에 SNS사용

이 다양해지고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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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및 기존 척도 연구 ⇨ 1차 예비문항구성 ⇨ 1차 내용타당도 검증 및

그룹 인터뷰
⇨ 1차 예비척도 완성 ⇨

2차 내용타당도 검증 ⇨ 최종 예비척도 완성 ⇨ 예비조사 실시 및 분석 ⇨ 본 조사 실시 및 분석 ⇨

최종 척도 완성 ⇨ 최종 척도의 변인 간 관계 분석

그림 1.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절차

마지막으로 'SNS 중독경향성 척도'는 대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며, 구인타당도를

통해 3개 요인을 추출하였다(SNS 집착 및 금단증

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반응양식은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 계수(Cronbach' α)

는 .94였다. SNS 중독경향성 척도는 기존척도에

새로운 문항을 첨가하여 타당도를 확인한 점에서

공헌도가 있으나, 공인타당도가 실시되지 않아 추

출된 요인이 기존 중독 척도 요인과 상관이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

SNS 중독의 하위개념을 구인화 하고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미디어매체가 대중에게 어떤 심리

적 변인과 관련이 있는가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것이며, 미디어중독의 속성을 밝히는데 기

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SNS 중

독의 심리적 예측변인을 연구하기에 앞서 척도개

발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타당화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흐름도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는 그림1과 같

은 절차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항 개발 단계

연구절차의 세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항을

개발하기 전, SNS 중독경향성의 심리구성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SNS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척도 개발연구, 휴대폰 중독척도 및 인터넷 중독

척도 개발 연구들을 문헌고찰하였다. 중독의 정의

에 포함되는 내성 및 금단, 일상생활장애와 BFAS

의 구성요인, 기존 중독 척도에서 포함된 구인들

을 기준으로 하위요인을 도출하였다. 설정된 구인

은 총 8개(현저성, 내성, 기분전환, 재발, 금단, 갈

등,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이며, 하위요인에

대한 정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1차 예비문항은 문헌고찰을 통해 설정된 하위

구인에 의거하여 BFAS 18문항과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A)’(한국정보화진

흥원, 2011c) 15문항을 수정하여 총 33문항을 구

성했다. BFAS 원문(English version)은 18문항

중 영역별로 문항-전체 간 상관(Item-total

Correlation)이 가장 높은 한 문항씩을 선택해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전

체 간 상관이 .42에서 .73으로 나타난 최초 18문항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152 -

차원 요인 정의

중독

경향성

현저성 SNS가 개인에게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아 SNS를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내성
SNS를 사용하면서 이전과 같은 효과를 느끼기 위해 의도한 시간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되

는 것

기분전환 SNS를 이용했을 때 이전 불쾌감이 개선됨을 느끼는 것

재발
SNS를 절제하거나 통제한 이후에도 다시 하고 싶어 재빠르게 돌아가 사용하며 이를 되풀이

하는 반복적인 경향성

금단 SNS가 중단되거나 못하게 되었을 때 불쾌한 기분이 발생되는 것

갈등 SNS의 과도한 이용으로 대인관계, 일, 학업, 다른 활동들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일상생활 장애 SNS 활동과 관계되어 전반적 생활에서의 곤란이 생기는 것

가상세계지향성 현실적인 대인관계보다 SNS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친밀감과 인정을 받고
자 하는 욕구가 증가되어 자신의 가치를 온라인상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성

표 1.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예비척도 하위 영역에 대한 정의

모두를 포함시켰다. 이에 BFAS 원문은 번안과정

을 거쳐 1차 예비문항에 포함시켰다. BFAS 척도

의 번안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영-한 번역에 경험이 있는 심리학전공

대학원생 3명이 ‘버겐 페이스북 중독 척도(BFAS)’

를 한글로 번역(translation)하였다. 둘째로 미국에

서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심리학 전공생인 대학

원생 이중언어자(bilingual) 1명이 척도원문을 접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안된 한글본을 영어로 역

번역(back translation)하였다. 이후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 한 심리학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명이

SNS 중독 척도 원문과 영어로 역번역된 척도

(backtranslated version)를 비교하면서 내용면에

서 두 척도 간 합치도를 구술로 평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문항에 대해

서는 다시 위의 과정(재번역, 역번역, 문항의 동질

성 검토)을 실시한 후 페이스북이라는 단어를

SNS로 바꾸고, 의문형을 평서문으로, 현재완료형

을 현재형으로 변경하여 번역본 18개 문항을 구

성했다. 1차 예비문항은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2차 예비문항을 구성했다.

2차 예비문항은 내용타당도 검증에 근거해 1차

예비문항을 수정하고 기존 스마트폰 중독 척도

및 페이스북 척도 일부 문항(강희양, 박창호,

2012; 김동일, 정여주 외, 2012; 오윤경, 2012; 황

성욱, 박재진, 2011)을 새롭게 추가한 후, 경험적

접근을 통해 문항을 개발하였다. 경험적 접근은

두 가지 방식을 선택했는데, 첫 번째는 대학생 중

SNS를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이용하는 4명을

선정하여 1시간 동안 개방형 질문의 그룹 인터뷰

를 한 것과 두 번째는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서

SNS 과다사용의 불편을 호소한 글 5사례를 선정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내용분석을 하였고, 문항을

새롭게 개발 하여 최종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내

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성 요인을 7요인(몰입,

내성, 기분전환, 조절실패, 금단, 일상생활장애, 가

상세계지향성)으로 수정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

총 52문항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새롭게 추가

된 구인인 '조절실패' 요인의 정의는 'SNS의 절

제 또는 통제 시도의 실패'라고 하였다. 예비조사

52문항의 구성 및 작성의 출처는 표 2에 제시하

였다.



요인 문항 출처

몰입

SNS를 생각하거나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BFAS(현저성)

최근 SNS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이 생각 한다. BFAS(현저성)

항상 SNS를 생각한다. 오윤경(내성과몰입요인)

SNS에서 타인의 댓글을 보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확인 한다. 연구자

SNS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손을 뗄 수가 없다. 연구자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SNS를 하며 보낸다. 연구자

SNS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김동일 외(내성)

내성

처음 의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SNS를 하며 보낸다. BFAS(내성)

SNS를 하고 싶은 충동을 점점 더 많이 느낀다. (BFAS) BFAS(내성)

SNS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이 SNS를 해야 한다고 느낀다. BFAS(내성)

일단 SNS를 시작하면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오랜 시간 SNS를 하게 된다. KS-A(내성)

SNS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더 자주 한다. KS-A(내성)

SNS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김동일 외(내성)

기분

전환

개인적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한다. BFAS(기분전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BFAS(기분전환)

걱정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BFAS(기분전환)

무력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BFAS(기분전환)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BFAS(기분전환)

초조함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BFAS(기분전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연구자

스트레스 받는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오윤경(긍정적기대요인 수정)

SNS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 져서 계속 하게 된다. 연구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초조하거나 불안해서 SNS를 한다. 연구자

조절

실패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SNS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듣지 않은 적이 있다. BFAS(갈등)

SNS 사용을 줄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BFAS(조절실패)

“그만 해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SNS를 하게 된다. KS-A(내성)

SNS 사용 시간을 줄이지 못해 후회한 적이 있다. 연구자

SNS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연구자

SNS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다. KS-A(내성, 역문항)

금단

SNS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초조해지거나 불안해진다. BFAS(금단)

SNS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짜증이 난다. BFAS(금단)

여러 상황들 때문에 얼마간 SNS에 접속 할 수 없었을 때 기분이 나빠진다. BFAS(금단)

SNS를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KS-A(금단)

SNS를 못해도 불안하지 않다. KS-A(금단, 역문항)

일상

생활

장애

SNS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이 나의 일 또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FAS(갈등)

SNS 때문에 취미, 여가생활, 운동을 덜 중요시 한다. BFAS(갈등)

SNS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을 소홀히 한다. BFAS(갈등)

SNS 사용으로 인해 학교 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떨어졌다. KS-A(일상생활장애)

SNS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시간 또는 업무시간에 잔다. KS-A(일상생활장애)

SNS를 하다가 계획한 일을 제대로 못 한 적이 있다. KS-A(일상생활장애)

SNS 사용으로 인해 가족이나 타인과 갈등을 겪었다. 연구자

SNS를 하는 동안 타인의 댓글에 따라 기분이 쉽게 변한다. 연구자

피곤할 만큼 SNS를 하지는 않는다. KS-A(일상생활장애, 역문항)

SNS를 하더라도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한다. KS-A(일상생활장애, 역문항)

가상

세계

지향성

SNS를 하는 동안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KS-A(가상세계지향성)

SNS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쉽게 흥분한다. KS-A(가상세계지향성)

SNS를 하는 동안 현실의 일을 모두 잊어버린다. 연구자

SNS를 하는 동안만큼은 내 자신이 인정을 받는다고 느낀다. 연구자

SNS가 없다면 내 인생에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오윤경(가상세계지향성)

나는 SNS를 할 때 존재감을 느낀다. 황성욱 외(오프라인사회성결여)

친구나 이성과 있는 시간보다 SNS에 흥미를 더 느낀다. 강희양 외(생활문제)

SNS가 없어도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다. 연구자(역문항)

표 2.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예비조사 52문항 구성내용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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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실시 및 문항 재구성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의 적절성을 평

가하기 위해 서울 지역 대학생 총 72명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의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문항의 제거, 수정, 첨

가가 이루어졌으며 요인이 수정되었다. 수정된 문

항에 대해 안면타당도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를

위한 최종 문항이 구성되었다. 또한 본 조사에서

는 리커트 4점 반응양식을 채택해 중독경향성의

좀 더 뚜렷한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본 조사 실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본 조사의 설

문대상은 서울지역 4년제 대학교 대학생이었고

극단값 및 SNS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

답자를 제외한 총 33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 분석 후 공인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기존의

스마트폰중독 척도와 외로움, 우울척도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성인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 척도. 스마트폰

중독을 구별해 내기 위한 척도(한국정보화진흥원,

2011b)로서 4가지 요인(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

향성, 금단, 내성)으로 구성되었고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4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척

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 이다.

외로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

Russell(1996)의 UCLA 외로움 척도를 김옥수

(1997)가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

국판 UCLA 외로움 척도를 백초롱(2012)이 구성

한 척도를 사용했다. 요인은 '친밀한 주변인', '사

회적 주변인', '소속감'이며 각 문장이 설명하고

있는 느낌 또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를 '늘 느낀다'에서 '전혀 느끼지 않는다'로 답하

게 되어 있다. 리커트식 4점 척도이고 총 2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옥수(1997)의 연구에서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 이었고, 백초롱

(2012)의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Depression Scale: CES-D). CES-D는 일반인

들이 경험하는 우울한 증상을 재는 척도로서 미

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한 도구이다(Radloff,

1977).

본 연구에서는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척도를 설문으로 사용했고 이 연구에서는

요인에 대한 이름이 명명되지 않아, 한영민(2009)

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을 구성한

것으로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성요소는 부

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대인관계 총 18문항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빈도에 따라 전혀(0점)

에서 대부분(3점)까지로 평정한다. 전겸구(외,

2001)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며, 한

영민(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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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기

술통계 및 문항분석을 위해 문항의 평균 및 표준

편차, 문항-전체 간 상관, 문항 간 상관이 검토되

었다. 이후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고 최종문항으

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구조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과 직각회전방식

(Varimax)을 실시하고,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인

문항을 기준으로 고유치, 스크리 도표, 설명량 등

을 참고 했다. 본 조사에서는 공인타당도를 평가

한 후 최종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를 확인하

였다. SNS 사용이 성별, 이용시간, 이용기간, 접

속률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

정과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고, 우울과 외로움이 SNS 중독경향성을

예측하는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은 모두 SPSS 18.0을 이용하였다.

결 과

예비조사 결과

응답 수는 총 101명이었고 이 중 모두 '매우 그

렇지 않다'에 응답하는 등의 불성실한 응답 24부

가 제외되어 총 72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극단 값

의 경우 이용자의 '중독경향성'을 측정하는문항이

기 때문에 사용량이 낮은 응답자의 반응은 극단으

로 치우칠 수 있다. 성별은 남자29명(40.3%), 여자

43명(59.7%)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6명(8.3%),

2학년 28명(38.9%), 3학년 28명(38.9%), 4학년 10

명(13.9%)로 2,3학년의 비율의 가장 높았다.

문항분석은 평균점수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이 없었고 표준편차는 고르게 분포되었다. 문항-

전체 간 상관에서 상관계수가 r=.30미만인 5문항

은 삭제했고, 문항 간 상관분석에서 상관이 r=.60

이상인 문항은 쌍 문항중 하나를 삭제하거나 남

겨두어 6문항을 제거했다. 남겨진 41문항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부하량 및 문항검토 등

을 통해 문항 수정 및 첨가가 이루어졌다. 요인분

석 결과 10개의 요인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요인2와 요인3은 내성과 몰입을 묻는 문항

이 섞여 있어 두 요인을 하나로 묶어 '몰입 및 내

성'으로 명명하였고, 구인에 정의에 부합하지 않

는 문항은 삭제 했으며, 구인의 정의를 좀 더 뚜

렷이 나타내도록 문항을 수정하였고 연구자가 새

롭게 개발한 문항과 기존 SNS 중독경향성 척도

의 문항 일부를 첨가하였다. 그리하여 최종 6개요

인(기분전환, 몰입 및 내성, 금단, 조절실패, 일상

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의 31문항을 구성하였

다.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된 본 조사 31문항의 내

용 및 작성의 출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조사 결과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389명 이었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 및 극단 값을 제외하여 331명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자 164명, 여자

167명으로 비율이 거의 같았고, 연령은 19세부터

22세(72.2%)의 비율이 주를 차지했다.

주 사용 SNS는 페이스북이 72.2%로 가장 많았

으며, 카카오 스토리(14.9%), 트위터(5.9%)순이었

다. 다음으로 SNS 주 접속기기는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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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출처

기분

전환

무력감 또는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BFAS(수정)

초조함 또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BFAS(기분전환)

스트레스 받는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오윤경(긍정적기대요인 수정)

개인적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한다. BFAS(기분전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SNS를 한다. 연구자

볼입

및

내성

SNS를 생각하거나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BFAS(현저성)

최근 SNS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이 생각 한다. BFAS(현저성)

SNS를 하고 싶은 충동을 점점 더 많이 느낀다. BFAS(내성)

SNS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김동일 외(내성, 역문항)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SNS를 하며 보낸다. 연구자

일단 SNS를 시작하면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오랜 시간 SNS를 하게 된다. KS-A(내성)

SNS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손을 뗄 수가 없다. 연구자

SNS에서 타인의 댓글을 보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확인 한다. 연구자

길을 걷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중에도 끊임없이 SNS를 한다. 조성현 외(과잉소통과 몰입)

금단

여러 상황들 때문에 얼마간 SNS에 접속할 수 없을 때 기분이 나빠진다. BFAS(금단)

SNS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짜증이 난다. BFAS(금단)

SNS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초조해지거나 불안해 진다. BFAS(금단)

SNS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는 즐거움 또는 재미를 잃는다. 오윤경(가상세계지향성 수정)

조절

실패

SNS 사용 시간을 줄이지 못해 후회한 적이 있다. 연구자

SNS 사용을 줄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BFAS(재발)

"그만 해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SNS를 하게 된다. KS-A(내성)

SNS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 연구자

일상

생활

장애

SNS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시간 또는 업무시간에 잔다. KS-A(일상생활장애)

SNS 때문에 취미, 여가생활, 운동을 덜 중요시 한다. BFAS(갈등)

SNS를 하다가 계획한 일을 제대로 못 한 적이 있다. KS-A(일상생활장애)

SNS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이 나의 일 또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FAS(갈등)

SNS로 인해 오프라인에서의 다른 활동에 대한 흥미가 감소했다. 조성현 외(집착 및 금단증상)

SNS로 인해 원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잠들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다.
조성현 외(과잉소통과 몰입)

가상

세계

지향성

SNS는 내가다른사람과항상연결되어있어외롭거나소외감을덜느끼도록한다. 조성현 외(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하는 동안만큼은 내 자신이 인정을 받는다고 느낀다. 연구자

SNS를 하는 동안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KS-A(가상세계지향성)

표 3.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본 조사 31문항 구성내용

(77.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데스크탑

(20.5%)순이었다. 이용기간은 2년 이상 사용자가

151명(45.6%)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 사용하는 응

답자도 249명(75.2%)이었으며, 30분 미만에서 2시

간까지의 사용자가 279명(84.3%)으로 대부분을 차

지했다.

문항분석 결과는 평균의 극단값이 없었고, 표준

편차가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문항-전체 간 상관



요인 문항(요인1) 출처 M(SD)
요인 부하량

1 2 3 4

일상생활

장애

SNS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이 나의 일 또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FAS(갈등) 1.96(.88) .74 .28 .18 .03

일상생활

장애

SNS로 인해 오프라인에서의 다른 활동에 대한 흥미

가 감소했다.

조성현외

(집착및 금단증상)
1.61(.67) .73 -.00 .12 .18

일상생활

장애
SNS 때문에 취미, 여가생활, 운동을 덜 중요시 한다. BFAS(갈등) 1.79(.76) .67 .15 .04 .36

조절실패 SNS 사용시간을 줄이지 못해 후회한 적이 있다. 연구자 2.17(.91) .62 .35 .19 -.18

일상생활

장애

SNS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시간 또는 업무 시간

에 잔다.

KS-A

(일상생활장애)
1.48(.65) .54 .20 -.00 .37

일상생활

장애

SNS로 인해 원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잠들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다.

조성현외 (과잉소통과

물입요인 수정)
2.48(.95) .51 .48 .14 -.01

요인 문항(요인2) 출처 M(SD)
요인 부하량

1 2 3 4

몰입

및

내성

몰입 SNS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김동일외

(내성,역문항)
2.49(.81) .24 .66 .04 .00

몰입
SNS에서 타인의 댓글을 보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확인한다.
연구자 2.61(.89) .09 .61 .15 .14

몰입
SNS를 생각하거나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많은 시

간을 보낸다.
BFAS(현저성) 2.08(.76) .09 .61 .16 .25

조절

실패
* "그만 해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SNS를 하게 된다. KS-A(내성) 2.58(.90) .51 .55 .16 .25

몰입
길을 걷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중에도 끊임 없이

SNS를 한다.

조성현외

(과잉소통과 몰입)
2.08(.81) .31 .53 .09 .16

몰입 최근 SNS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BFAS(현저성) 2.34(.84) -.01 .53 .04 .48

몰입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SNS를 하며 보낸다. 연구자 1.74(.79) .39 .52 .26 .30

내성 SNS를 하고 싶은 충동을 점점 더 많이 느낀다. BFAS(내성) 1.88(.79) .45 .50 .31 .20

요인 문항(요인3) 출처 M(SD)
요인 부하량

1 2 3 4

기분전환 무력감 또는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BFAS

(기분전환 수정)
1.92(.82) .15 .14 .78 .15

기분전환 스트레스 받는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오윤경 (긍정적기대요

인 수정)
2.22(.89) .01 .08 .77 .14

기분전환 초조함 또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BFAS(기분전환) 1.75(.73) .34 .17 .70 .05

기분전환 개인적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한다. BFAS(기분전환) 1.87(.78) .27 .06 .68 .26

기분전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SNS를 한다. 연구자 2.33(.87) -.02 .24 .55 .25

요인 문항(요인4) 출처 M(SD)
요인 부하량

1 2 3 4

가상세계

지향성

SNS를 하는 동안만큼은 내 자신이 인정을 받는다고

느낀다.
연구자 1.63(.74) .22 .05 .36 .61

가상세계

지향성
SNS를 하는 동안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KS-A

(가상세계지향성)
1.82(.66) .15 .06 .40 .61

금단
SNS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는 즐거움 또는 재미를

잃는다.

오윤경(가상세계지향성

요인 수정)
1.82(.77) .45 .30 .18 .50

가상세계

지향성

SNS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 외롭거

나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한다.

조성현외

(과잉소통과 몰입)
2.32(.76) -.08 .25 .37 .47

금단 SNS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짜증이 난다. BFAS(금단) 1.83(.79) .31 .36 .31 .45

표 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구성내용 및 요인부하량(N=331)

*는 1요인에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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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 정서의 회피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1

몰입 및 내성 .67** 1

부정 정서의 회피 .42
**

.50
**

1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53
**

.63
**

.64
**

1

표 5. 최종 개발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의 요인 간 상관관계(N=331)

**p＜.01.

요인 최종척도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요인1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4, 10, 14, 17, 20, 22, 24 7 .84

요인2 몰입 및 내성 1, 5, 9, 15, 18, 21, 23 7 .80

요인3 부정 정서의 회피 3, 8, 11, 16, 19 5 .81

요인4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2, 6, 7, 12, 13 5 .77

전체 24문항 .92

표 6. 최종 개발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하위요인, 문항, 신뢰도(N=331)

도 r=.30 이하로 변별력이 낮은 문항이 없었다. 문

항 간 상관분석에서 상관이 r=.60 이상인 문항은

문항 검토 후 7문항을 삭제하였다. 6요인 24문항

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92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표4에 요인명과 문항내용,

출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부하량을 제시하였다. 4

개 요인들은 전체 분산의 54.16%를 설명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은 .40 이상이었다. 한 요인에 개별의

구인이 포함되어 나타났으며, 이에 요인부하량 및

문항검토를 통해 요인 명을 수정하였다. 요인1은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요인2는 '몰입과 내

성', 요인3은 '부정 정서의 회피', 요인4는 '가상

세계지향성 및 금단'이다. 요인 간 상관분석의 상

관계수는 r=.42에서 r=.67 이었으며, 척도의 하위

요인 별 신뢰도(Cronbach’s α)는 .77에서 .84, 전

체 신뢰도는 .92였다. 요인 간 상관계수와 신뢰도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고,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최종척도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의 공인타당도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의 공인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해 '성인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

척도', '외로움 척도', '우울척도CES-D)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SNS 중독경향성 척

도는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r=.44),

외로움 척도(r=.16), 우울 척도(r=.25)와 p＜.01 수

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위요인 수준

에서 볼 때, 외로움의 경우 '친밀한 주변인' 요인

과 SNS 중독경향성이 p＜.01 수준에서 정적 상관

이 있었고(r=.22), '사회적 주변인'과 '소속감' 요

인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척

도는 '부정적 정서'(r=.27) 요인과 '대인관계

'(r=.17) 요인이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

관이 있었고, '긍정적 정서'는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로써 대학생용 SNS 중

독경향성 척도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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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성별 N M SD t

SNS 중독 경향성

남 164 46.53 10.32
-3.71

**

여 167 51.02 11.67

2시간 미만 197 45.06 9.91
-8.01**

2시간 이상 134 54.28 10..82

주6회 이하 접속 82 43.99 10.65
4.60

**

매일 접속 249 50.38 10.98

표 7. 성별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의 차이(N=331)

**p＜.01.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Adj   F

SNS 중독

경향성

외로움

친밀한 주변인 .29 4.35**

.06 .05 7.08
**

사회적 주변인 -.01 -.17

소속감 -.13 -1.67

우울

부정적 적서 .27 3.90
**

.07 .07 8.68**긍정적 정서 -.03 -.53

대인관계 .02 .26

표 8. 외로움 및 우울의 하위변인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N=331)

**p＜.01.

성별 및 이용기간, 이용시간, 접속률에 따른 차

이검증

최종 개발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의

24개 문항을 통해 SNS 중독경향성이 성별, 이용

기간, 이용시간, 접속률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이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

을 비교했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29)=-3.71, p＜.01). 이용기간

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F(4, 326)=1.04, p＞.05), 이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점으로 2시간미만 사용자와 2시간이상 사용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29)=-8.01, p

＜.01). 접속률에서는 매일 사용하는 집단과 그렇

지 않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29)=4.60, p＜.01).

우울과 외로움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우울 및 외로움의 하위변인이 SNS 중독경향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외로움은 SNS 중독경

향성을 6%로 설명하였고(F(3, 327)=7.08, p＜.01),

우울은 SNS 중독경향성을 7%로 설명하였다(F(3,

327)=8.68,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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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설정된 8개의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국외에서 개발된 BFAS와 기존

의 인터넷 중독척도, 스마트폰 중독척도,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생용 SNS 중

독경향성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한 것이다.

예비조사에서는 7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여, 6개 하위요인(기분전환, 몰입 및 내성, 금단,

조절실패,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을 확인

하고, 31문항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에서는 33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4개 하위요인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

정서의 회피, 가상세계지향성) 총 24문항이 최종

구성되어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스마트

폰 중독, 외로움, 우울과의 상관을 통해 척도의 공

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신뢰도는 안정된 수준으

로 나타났고, 요인 간 상관에서도 유의한 상관을

보여 본 척도가 타당화 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예비조사 결과에서는 몰입 요인과 내성 요인이

함께 포함되어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

것은 응답자가 SNS 과다이용을 심리적 개념(생각

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과 물리적 개념(시간

을 더 많이 할애하게 되는)으로 나누어 인식했음

을 알 수 있다. '몰입'과 '내성'은 그 의미가 다르

면서도 심리적 및 물리적으로 빠져든다는 맥락에

서 중첩되는 것이다. 이에 두 요인을 한 요인으로

묶어 '몰입 및 내성'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본 조사 결과에서는 요인1이 일상생활장애와

조절실패 요인이 함께 포함되었다. SNS 사용통제

가 실패하면 학업곤란 및 다른 활동의 흥미가 감

소되는 등의 일상생활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요인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SNS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연속선상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요인1을 '조절실패 및 일

상생활장애'라고 명명하였다. 요인2는 예비조사결

과와 마찬가지로 몰입과 내성이 한 요인으로 묶

였다. 이것은 SNS에 많은 시간과 생각을 할애하

는 몰입과, 의도한 시간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되

는 내성이 SNS를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중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3은 기분전환 요인으

로만 구성되었는데 예비조사에서 불쾌감의 정서

를 개별로 질문했을 때 변별력이 낮았던 것에 비

해(예, '무력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비슷

한 정서를 한 문항에 포함시켜 질문했을 때(예, '

무력감 또는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변별력이 높았다. 이 요인의 경우 문항내용이 무

력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를 잊거

나 줄이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으므

로 '부정 정서의 회피'라는 이름으로 재명명하였

다. 마지막으로 요인4는 가상세계지향성과 금단

요인이 함께 포함되었다. 두 요인은 서로 다른 개

념이지만 SNS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경향이

강할수록 SNS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불쾌감을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상

세계지향성이 두드러질수록 금단증상을 심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이에 요인4를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으로 명명하였다.

새로 개발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가 기존 SNS 중독 척도의 구성과 다른 점은 기

존에 분리되어있던 구인(금단, 가상세계지향성 등)

이 한 요인에 포함된 것이다. 특히 금단은 SNS를

못하게 되었을 때의 불쾌감을 나타내는 내용이므

로(예, '여러 상황들 때문에 얼마간 SNS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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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을 때 기분이 나빠진다') 다른 요인들 보

다 응답반응이 명확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예비조

사 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구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와 '가상

세계지향성 및 금단'은 각 정의가 구별됨에도 독

립된 의미보다 동일한 맥락으로 응답자들이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SNS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연속선상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성요인의 근거를

더욱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을 밝히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별 및 이용기간, 이용시간, 접속률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을 분석했을 때는 여자가 남자보

다 SNS 중독경향성이 높고, 이용시간과 접속률이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피승정

(2013)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여자가 남자보

다 평균이 높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오윤경

(2012)과 Wu(2013)의 연구에서는 사용시간이

SNS 중독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스마트폰 중

독 연구에서도 사용시간이 중독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박용민, 2011; 신연섭; 2012), 스마트폰과

SNS 사용 모두 이용시간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추후 SNS 중독연구에서

이용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통

한 본연구의 의의는 첫째로 척도개발을 통한 SNS

중독 척도 연구에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국외에서 개발된 페이스북 중독 척도

(BFAS)의 최초 18문항을 타당화 함으로 한국 대

학생들에게 변별력 있는 아홉 문항을 추출하게 된

것이 본 연구의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척도의 타당화를 통해 추후 관련 변인

간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게 되었다. 기존 연구에

서 SNS 중독경향성이 우울 및 외로움과 상관이

있거나(강현욱, 2013; 오윤경, 2012; Wan, 2009),

사회불안(유현숙, 2013)과의 관련, 소속감이 예측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Pelling, 2009), 본 연구

에서 또한 외로움과 우울 이 SNS 중독경향성의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

할 때 보다 더 SNS 중독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SNS 중독연구의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로 또 다른 의의는 상담현장에서 SNS를

과다사용 하는 내담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관계지향성이 특징인

SNS로 인해 불안 및 초조함을 호소하거나 타인

과의 갈등을 호소하는 점은 뉴스기사에서 뿐만

아니라 척도개발을 위한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새로 개발된 대학생용 SNS 중독경

향성 척도는 상담 장면에서 SNS가 내담자들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그들이 얼마나

SNS에 몰입되어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평

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척도의 타당화로 인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SNS 중독 척도개발이 초기연구단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일반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대상을 달리하여 타당화 하는 것은, 연령별

로 발달과업이 다르고 이것이 심리적 요인에 미

치는 영향과 행동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이다.

둘째, 표집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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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비율이 높지 않았

다. 이후 연구에서는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대

학생들을 많이 표집하여서 이들과 SNS 중독경향

성이 높지 않은 일반 대학생들을 비교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척도는 구인 타당도 및 공인타당도, 신

뢰도 검증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 사후검증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기준점 설정 등이 필요하며, 추후 개발되는 척도

들 간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덧

붙여 스마트폰 중독 요인 분석 연구(김병년, 고은

정, 최홍일, 2013)에서 일반 사용자는 개인적 요인

(자기통제력,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

친다고 했고,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은 환경

적 요인(역기능적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지지)이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에

중독 위험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인 '대

인관계' 관련척도를 공인타당도로 실시한다면 의

미 있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SNS의 이용흐름이 매우 빠르게 달

라지는 것과 관련된 한계를 들 수가 있다. 단적인

예로 연구수행시점에 이용률이 높지 않던 몇 개

의 SNS 브랜드가 연구를 수행한 이후 새롭게 대

두되어 회자되고 있고(예, 인스타그램), 개방형

SNS의 흐름이 몇 년여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가 이에 못지않게 최근에는 폐쇄형 SNS 이용자

가 증가된 점(예, 카카오스토리)(정보통신정책연구

원, 2013) 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증거로 꼽

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대중의 어떤 심리적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그것이 SNS의 중독경향성

을 측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지속

적인 타당화 및 변인 간의 관계연구를 통해 밝혀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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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NS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So-Young, Jung Jong-Nam, Kim

Department of Education Psych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SNS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which can be used to measure the SNS addiction proneness. First of all,

we have to clarify the concepts of SNS addiction, and derive at the eight factors: salience,

tolerance, mood modification, relapse, withdrawal, conflict, disturbance of adaptive, and virtual

life orientation. Then, 52 items were developed, based on 7 factors. We extract 6 factors from

the SNS Addiction Proneness Scale after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t the preliminary

item analysis. In the main survey, data from 331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s (ages:

17-29) were analyzed. Item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re

performed and we reach the final 4 factors composing of 24 items. The 4 factors were

disturbance of adaptive life and control failure, preoccupation and tolerance, avoidance of

negative emotions, and virtual life orientation and withdrawal, and reliability (Cronbach's α)

was .92. Concurrent validity was conducted with other instruments such as the Smart 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s: Self-diagnosis, Loneliness Scale, and Depression Scale

in order to confirm the newly developed instrument.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SNS

Addiction Proneness Scale had appropriate degree of correlations with the existing smart

phone addiction scale and related variables. And, loneliness and depression were used as the

variables to predict the SNS addiction proneness. Lastly,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several value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rovide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es.

Keywords: SNS Addiction, scale development, validat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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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 SNS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SNS를 생각하거나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2
SNS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 외롭거나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3 스트레스 받는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4 SNS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시간 또는 업무 시간에 잔다. ① ② ③ ④

5 최근 SNS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SNS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7 SNS를 하는 동안만큼은 내 자신이 인정을 받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무력감 또는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① ② ③ ④

9 SNS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SNS 사용 시간을 줄이지 못해 후회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초조함 또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① ② ③ ④

12 SNS를 하는 동안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13 SNS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는 즐거움 또는 재미를 잃는다. ① ② ③ ④

14 SNS 때문에 취미, 여가생활, 운동을 덜 중요시 한다. ① ② ③ ④

15 SNS에서타인의댓글을보기위해시간이날때마다수시로확인한다. ① ② ③ ④

16 개인적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한다. ① ② ③ ④

17
SNS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이 나의 일 또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① ② ③ ④

18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SNS를 하며 보낸다. ① ② ③ ④

19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SNS를 한다. ① ② ③ ④

20 "그만 해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SNS를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21 SNS를 하고 싶은 충동을 점점 더 많이 느낀다. ① ② ③ ④

22 SNS로 인해 오프라인에서의 댜른 활동에 대한 흥미가 감소했다. ① ② ③ ④

23 길을 걷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중에도 끊임없이 SNS를 한다. ① ② ③ ④

24
SNS로 인해 원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잠들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역문항 9번




